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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탤직스 온 리얼리티
기획: 김성우 큐레이터

타데우스 로팍 서울은 2024년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현대미술 작가 6인의 단체전 ⟪노스탤직스 온 리얼리티 

(Nostalgics on realities)⟫를 개최한다. 본 전시는 2023년 

1월 개최되었던 ⟪지금 우리의 신화⟫에 이은 두 번째 한국 

작가 단체전으로, 한국 미술계와 작가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김성우 큐레이터의 기획이 더해진 

이번 전시에서는 각자만의 지형을 형성하며 한국 현대미술계에 

다양한 기여를 해 온 작가 6인, 제시 천, 정유진, 권용주, 

이해민선, 남화연, 그리고 양유연의 신작과 근작을 아울러 

선보인다. 

Press release

제시 천
정유진
권용주

이해민선
남화연
양유연

2024년 1월 26일—3월 9일 

타데우스 로팍
서울 포트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22-1(포트힐 빌딩), 1-2층

이해민선, 고요한 삶 _ 침전물, 2023. 
인화지 위에 아크릴릭. 

115.3 x 93.3 cm (45.39 x 36.73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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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1층과 2층에 걸쳐 전시되는 회화, 드로잉, 조각, 그리고 

영상 작품은 노스텔지어적 정서를 바탕으로 현재를 관통하는 

시간을 새롭게 상상한다. ⟪노스탤직스 온 리얼리티⟫는 뒤섞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조금 다른 미래상(들)

에 대한 전시이다. 여기서 ‘노스탤지어적(nostalgic)’이란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에 역행과 귀환의 태도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재구성하는 파편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을 경유해 얻은 기억이나 경험, 과거로부터 

얻은 정보나 오늘날 매체로부터 범람하는 정보와 이미지, 더 

나아가 공식적인 기록으로부터 유실되고 삭제된 서사와 같은 

것들로부터 추출된다.

참여하는 작가들은 이러한 파편을 동원하여 미디어를 통해 

통합, 제시되는 보편적 현실과는 다른 실재–현실을 가시화한다. 

이는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현재를 충동하고 모종의 미래(들)에 

대한 상상을 촉발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6인 작가들 고유의 

시선과 언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비선형적으로 

엮인 상상적이거나 대안적인, 하지만 현실에 중첩하는 또 다른 

실재–현실을 마주하길 기대한다.  

다학제적 연구를 기반으로 작품세계를 구축해가는 제시 천  
(b. 1984)은 언어를 시각, 청각적 단편으로 분해함으로써 언어에 

내재된 전통적인 계급구조, 특히 영어권과 비서구언어권 간에 

정립된 문화정치적 권력 구조를 해체한다. 해체와 탈중앙화를 

구심으로 삼는 작가는 이 과정을 ‘언랭귀징 (unlanguaging)’

이라고 칭한다. ‘콘크리트 시’와 ‘악보’라고 명명된 일련의 작품은 

한국의 무속적 기법을 차용 및 재해석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작가는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기법을 활용하여 한지에 

추상화한 언어 형태를 칼로 도려내듯 제작하여 외면되었던 

관습을 다시금 조명하고, 자신의 작품을 역사의 궤 안에 

위치시킨다. 

대안적 현실을 구축하는 정유진 (b. 1995)은 조각과 설치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재앙에 감응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환경을 구현한다. 작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폐허의 풍경은 

때에 따라 만화적 요소가 더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미디어나 

대중문화에서 이미지로써 소비되는 재앙이 어떻게 감각되는지 

사유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현실과 구조물 사이의 복잡한 

관계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예술과 노동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권용주 (b. 1977)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 사물이나 산업물을 작가적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삶의 모습을 포착, 조각 작품으로 

재구성한다. 작가는 야생초나 난 등의 식물을 돌에 부착하여 

제시 천, 시: concrete poem (no.111323), 2023. 
흑연, 손으로 자른 한지, 나무 프레임. 

155.5 x 87.5 cm (61.22 x 34.45 in).

권용주, 슬링벨트 1”-3M, 2”-4M, 2022. 
H빔, 슬링벨트, 제스모나이트. 

각 145 x 35 x 35 cm (57.09 x 13.78 x 13.78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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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모습을 재현하는 일종의 취미 행위인 ‘석부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다. 그는 돌 대신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울퉁불퉁한 절벽과 같은 형태로 만들고, 그 위에 

빗자루나 대걸레 등의 일상 소재를 얹어 노동과 놀이, 그리고 

자연과 인공 세계를 병치하는 흥미로운 풍경을 구현한다. 

예술적 실천으로서의 연구를 기반으로 역사적 서사를 추적하는 

남화연 (b. 1979)은 현대무용에서부터 우주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넘나드는데,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축은 

시간의 속성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자연적 질감을 

띠고 지형학적 특질을 띠게 되는, 변형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가의 부식한 동판 작업에서 잘 확인된다. 본 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작 영상 작품과 함께 전시되는데, 이는 

과정 기반의 작업 방식을 취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해민선 (b. 1977)은 드로잉과 회화, 그리고 사진적 재료를 

활용하는 실험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탐구한다. 

작가는 그가 구현하는 풍경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인간 조건에 대한 실존적 물음을 제기하는 하나의 

통로로 삼는다. 그는 신체를 통해 세상과 조우하는 방식에 대한 

사유의 일환으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데, 나무의 몸통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질러 그려내는 인물 초상 작업이 그 

대표적 예이다. 

오늘날을 ‘불안의 시대’라 묘사하는 양유연 (b. 1985)은 ‘장지

(닥나무나 뽕나무 껍질로 제작되는 한지의 일종)’에 고립된 

사물이나 인물을 확대하여 담아내는데, 장지에 먹먹하게 

스며들어 흐릿하고도 모호한 질감으로 자리하는 이들은 묵직한 

노스탤지아의 감정을 자아낸다. 어딘가 비뚤어진 듯, 범상치 

않은 시선으로 그려진 일련의 대상들은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 안에서 더욱 고조된다.

큐레이터 소개

김성우는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큐레이터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의 비영리 예술공간인 아마도예술공간의 

책임 큐레이터로 전시와 운영을 총괄하였다. 또한, 그는 공동 

큐레이터로 2018년 제 12회 광주비엔날레를 기획했고, 2019년 

송은아트스페이스와  2020년 부산 비엔날레의 큐레이토리얼 

어드바이저를 역임한 바 있다. 2022년에는 비영리 큐레이토리얼 

스페이스 ‘프라이머리 프랙티스’를 설립하였으며, 최근에는 

프리즈 서울과의 협업으로 영상 작품을 조명하는 ‘프리즈 필름 

2023’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양유연, Fade, 2014. 
장지에 아크릴릭. 

50 x 50 cm (19.69 x 19.69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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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련 문의:

김해나
타데우스 로팍 서울

gallery.seoul@ropac.net

T +82 2 6949 1760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thaddaeusropac
#thaddaeusro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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